
 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.0%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｢2026년도 

예산배정계획｣을 12.9일(화)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. 

   *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(계약 등)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

 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, 기본이 튼튼한 사회, 국민안전, 국익 

중심의 외교·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

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.

< 최근 예산배정 추이 (조원, %) >

‘21 ‘22 ‘23 ‘24 ‘25 ’26

 ▪ 예산총계(일반+특별) 459.9 497.7 534.0 550.0 574.8 624.8

 ▪ 상반기 예산배정 333.1 363.5 400.5 412.5 431.5 468.3

 ▪ 상반기 예산배정률 72.4 73.0 75.0 75.0 75.0 75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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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
- 전체 세출예산의 75.0%를 상반기에 배정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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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참 고  단계별 예산 배정 및 집행 절차

□ (예산배정)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

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

□ (자금배정)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

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

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

발행, 일시차입(재정증권·한은차입)으로 조달

□ (예산집행)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

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


